
산자부, 2차 플랜트 타당성조사 9억원 지원

산업자원부는 8월20일 2002년도 2차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참여자격을 사후적인 입찰참여자에서 사전적인 개발사업자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6개 프로젝트(발주 예상금액 총 12억5000만

달러)에 11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2차에서도 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진국도 자국기업의 플랜트 수출촉진을 위해 유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TDA(Trade & Development

Agency)에서는 2001년 121건에 3600만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산자부는 국내기업의 개발도상국 유망 플랜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에 소요비용

의 50%까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플랜트기업의 협력분위기 조성과 중소형 플랜트 틈새시장 진출을 촉진

하기 위해 국내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한 사업 및 중소기업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비용의

60%까지 우대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 프로젝트는 발주기관(사업주체)과의 타당성조사에 관한 합의서(MOU) 또는 발주기관의 타당성 조사

요청 문서 등 신청기업의 타당성 조사 실행가능성을 입증하는 플랜트 프로젝트 등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관련

기업은 소정의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를 구비해 9월 1-30일 사업전담기관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플랜트수출지원센

터에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8월27일 10시 플랜트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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